
서론

우울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선

정한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

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WHO에 따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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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trends in research on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in Korea and to conduct a meta-analysis to determine the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In total, 38 quantitative studies (four theses and 34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1995 and February 2023 were analyzed according to publication year, subjects, analysis methods, and measurement tools. Among them, 15 
studies that provided numerical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social support, grade point aver-
age (GPA), stress, and academic stress were selected for meta-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quantitative research on de-
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began in earnest in 2009, and cross-sectional studies targeting first-year and second-year medical students were the 
most prevalent. Furthermore, the most commonly used analysis method was difference testing,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as the most fre-
quently used measurement tool. Second, the me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pression and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and GPA were 0.534, 0.532, 0.465, 0.390, and 0.102, respectively. The results for self-esteem, stress, and academic stress showed substantial heterogene-
ity, while those for social support and GPA showed little heterogene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s, such as social support im-
provement programs, are necessary to prevent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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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정신질환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5%,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우울

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1].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대유행 이후 

우울증 유병률은 더욱 증가하여,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전 세계 건강 손

실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2]. 또한 국내에서도 COVID-19 이

후 우울 위험군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한국인의 22.8%가 우울 위

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

김한 우울은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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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4,5]. 장기간 부정적인 기분이 들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증은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

로 이어질 수도 있다[1]. 또한 우울증은 가벼운 기분 저하, 흥미 

상실, 단순한 슬픔에서 시작하여,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 수면이

상, 삶에 대한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고 끝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6].

우울증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의과대학생은 유급제도, 블록

식 수업,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시험, 연간 50일 이하의 방학, 

임상실습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환자의 심각한 질병 혹은 죽음 

등 의학교육과정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전공 학생들보다 심

리적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게다가 늘 상위권 

성적이었던 고교시절과 달리, 우수한 학생들만 진학한 의과대학

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성적 하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자신감 상실, 유급에 대한 걱정, 열등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까지 고민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한다[9,10].

한편, 의학교육제도는 1996년 2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회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제안하면서부터 큰 변화를 겪게 되

는데, 2005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이 점진적으로 전면 혹은 부

분 전환을 시작하였고, 2010년까지 모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

환하였으나, 대학원 입시과열,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전공의들

의 체력문제 및 군복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2013년부

터 다시금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11,12]. 이러

한 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생들, 특히 유급 위기

의 학생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12].

이에 더해,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사는 일반 직장인보다 

우울 고위험군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의사

의 우울증 의심군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의사들의 정신건강은 그들이 만나는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의사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의 정신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치

료할 필요가 있다[12]. 특히 젊은 의사들의 우울증은 대개 대학시

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의

과대학생의 우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관한 첫 연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1995년에 시행된 건강실태조사 관련 연구이며, 본격적으로 의과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

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2007년이

다[12]. 2007년 실태조사에서 의과대학생의 6.4%가 최근 1년 동

안 우울증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9%가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우울증이 있는 학생은 그

렇지 않은 학생보다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3배 이상 겪고 있었

고, 유급 및 학습부진도 더 높았으며,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비율도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이후 의과대학생의 우울과 관련하여 다양한 양적 연구들이 보

고되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학업스트

레스, 학업성적(grade point average, GPA)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서로 연관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15-28]. 이때 스트레스는 가족, 친구, 건강 등 생활

과 관련된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학업스트레스는 학업

성적이나 학업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

구들에서 우울 관련 변인에 대해 연구되었으나, 각각의 연구들

이 독립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과대학생의 우울과 관

련 변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

우도 있기 때문에[8,18,19,24],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연구들이 

각기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할 때,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메타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29]. 메타분석은 연구자가 직

접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개별 결과들을 체계적이고 계량적으

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방법이다[30]. 개별 연구결과들을 종

합한 메타분석 결과로 평균효과크기, 평균상관계수, 종합유의수

준 중 하나가 산출된다[31]. 예컨대, 실험설계 논문들이 분석대상

일 경우에는 주로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비실험설계이거나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연구들이 분석대상일 경우에는 

평균상관계수를 산출한다[32].

국내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노인, 청소년, 대학생 등 다

양한 집단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우울에 대

해 Kim과 Sohn [33]은 인구학, 신체, 심리, 가족, 사회, 경제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Kim 등[34]은 자아존중감, 자아통

제감 등 자아 관련 5개 변인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

생의 우울에 대해 Kwak과 Kim [35]은 심리, 가정환경, 사회 및 

학교환경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Jeon 등[36]은 자

아존중감, 자살사고,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인터넷스마트폰 중

독 5개 변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Lee와 Kang [37]은 외국

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요인, 위험요인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Gong과 Kim [3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요인, 

위험요인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의과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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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울과 연관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개 변인과 우울 간의 관계를 밝히

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의과대학생의 우울은 낮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의과대학생의 우울은 낮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적이 높

을수록 의과대학생의 우울은 낮을 것이다. 넷째,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의과대학생의 우울은 높을 것이다. 다섯째, 학업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의과대학생의 우울은 높을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학업성적은 보호요인으로,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

스는 위험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을 통해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현재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사

회적 지지, 학업성적과 위험요인인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의 상

관계수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과대학생의 우울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

련 논문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

과 관련 변인 간의 평균상관계수는 어떠한가?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절차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동향분석 및 메타분석을 위해 1995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한국 의과대학생의 우

울 관련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Figure 
1). 첫째, 검색식을 “depression & medical student”, “우울 & 의대

생”, “우울 & 의과대학생”, “우울 & 의전원생”, “우울 & 의학전

문대학원생”으로 구성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

www.riss.kr), 한국학술정보(KISS; https://kiss.kstudy.com/), 국

회도서관(NANET; http://nanet.go.kr), 과학기술지식인프라(Sci-
enceON,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https://scienceon.kisti.re.kr/) 4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의 제목, 저

자, 발행연도, 발행기관 등의 문헌정보 4,102개를 수집하였다. 둘

째, 수집된 문헌정보 중 중복되었거나 1995년 이전에 발행되어 

분석대상이 아닌 문헌정보 626개를 제외하였다. 셋째, 논문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을 분석 변인으로 다

루고 있는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정보 

3,431개를 제외하였다. 넷째, 논문 본문을 검토하여 학위논문과 

내용이 중복된 국내 학술논문 1편, 양적 연구가 아닌 논문 4편, 

의과대학생의 우울을 분석변인으로 다루지 않은 논문 2편을 제

외하였다. 그 결과,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 연구물 38편이 최

4,102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
1) RISS (n=385)
2) KISS (n=43)
3) NANET (n=2,283)
4) ScienceON (n=1,391)

3,476 Articles after removing duplicates

45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38 Articles included in 
research trend analysis

15 Articles included in 
meta-analysis

626 Records excluded
1) Duplicate (n=520)
2) Published before 1995 (n=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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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Records excluded after abstract/title search
1) Unrelated to Korean medical students (n=3,319)
2) Unrelated to depression (n=112)

7 Articles excluded after full-text review
1) Journal articles that are duplicates of theses (n=1)
2) Non-quantitative studies (n=4)
3) No analysis of depression in medical students (n=2)

23 Articles without statistics for meta-analysis

Figure 1.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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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정하였다. 동일 모집단에서 상관계수들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사용하고, 동질성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영가설을 기각하면 표본오차 외의 

랜덤오차까지 고려하는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한다[30]. 이 연구에서는 동질성 검정결과를 참고하여 모형

을 선정한 후 평균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셋째,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변인을 우울증상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과 악화시키

는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메

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수리적 정보의 수가 3개 미만인 경우에

는 평균을 계산하는 이점이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평균상

관계수는 0.10 미만이면 작은 상관관계, 0.10 이상 0.40 미만이

면 중간 상관관계, 0.40 이상이면 큰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41]. 넷째, 동질성 검증에서 기각된 경우, 전체 관찰분산 중 연구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I2을 산출하여 이질성의 크

기를 확인하였다. I2는 25% 이상이면 작은 크기의 이질성, 50% 

이상이면 중간크기의 이질성, 75% 이상이면 큰 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3].

이 연구에서는 자료 처리 및 연구동향 분석에는 MS Excel을 활

용하고, 메타분석에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 4.0 프

로그램(Biostat Inc., Englewood, NJ, USA)을 활용하였다[44]. 또

한 분석 연구물 선정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

이 독립적으로 분석 연구물을 선정하였으며, 평가자 간의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분석 연구물로 분류된 경

우 ‘1’, 아닌 경우 ‘0’으로 입력한 후 Cohen의 카파통계량(Co-
hen’s kappa statistic)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κ = 0.804, 표준오차

는 0.053으로 연구자 2인의 선정결과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그리고 분석 연구물의 연구설계에 대한 정

보와 메타분석을 위한 수리적 정보도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MS Excel에 입력한 후 비교하였다. 연구자 2인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교육학 혹은 의학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이 서로 검토하

고 논의하는 등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결과

1.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국내 양적 연구동향 분석

1) 연도별 분포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물이 출판된 1995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

며, 연구에 포함된 연구물은 석사학위논문 4편, 학술지논문 34
편, 총 38편이었다. 분석 연구물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의 수가 6편(1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 연구물은 연구

동향 분석 연구물 38편 중 우울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공되지 않거나 t값과 같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수

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문 23편을 제외하고, 총 15편

(상관계수를 제시한 총 숫자 k = 23)의 논문을 추출하여 메타분석

을 실시하였다(Appendix 1).

2. 자료 처리 및 자료 분석절차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의 정보를 정리하여 1차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후, 수집된 자료 중 메타분석이 가능한 연구

들을 선정하여 2차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

료 처리 및 자료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분석 연구물의 기본정보(저자명, 발행연도, 논문 제목, 출판유형, 

학술지명)와 연구설계에 대한 정보(연구대상의 특성, 사례 수, 우

울 측정도구, 우울 관련 분석방법)를 MS Excel (Microsoft Corp., 

Redmond, WA, USA)에 입력하였으며,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 연

구물의 경우 상관계수나 t값 등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수리적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였다. 둘째, 국내 연구동향 선행연

구의 분석준거들을 참고하여 연구기초사항(연도, 출판유형), 연

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등을 분석준거로 설정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12,39,40]. 셋째, 수집된 자료 중 메타분석이 

가능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 수집된 논문들로부터 얻은 수리적 정보들을 

상관계수 γ로 변환하였다. 실험설계 논문에서는 효과크기 d를 산

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한 상관연

구들의 분석결과를 통합할 때는 상관계수 γ를 주로 사용하기 때

문에[32], 이 연구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 γ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상관계수 대신 t값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

식 1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관계수 γ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Fisher’s Z를 사용하였으며, 수식 2를 이용하여 

평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41].

메타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선정된 15편의 논문

(상관계수를 제시한 총 숫자 k = 23)에 대한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판편향은 연구결과가 편중되게 출판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의 

대칭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출

판편향 여부를 확인하였다[42]. 둘째, 동질성 검증을 통해 분석모

t2

t2+df

1–γ
1+γ

γ =          … (수식 1)

γz = 0.51n    … (수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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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9년, 2014년,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의 수가 각각 4편

(10.5%), 2010년과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의 수가 각각 3편

(7.9%), 2012년, 2017년,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의 수가 각각 2편

(5.3%)으로 나타났다. 그 외 1999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1년, 2016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1편씩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별 분포

분석 연구물의 연구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7편(71.1%)으로 가장 많았고, 의학전문대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8편(21.1%), 의과대학생과 의학

전문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한 논문은 3편(7.9%)이었다(Table 1).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중복 허용)를 살펴보면, 본과 1학년(의학

과 1학년)이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과 2학년(21
편), 본과 3학년(20편), 본과 4학년(14편), 예과 2학년(11편), 의학

전문대학원 1학년(10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별 분포

분석 연구물의 자료 수집방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일 시점에

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횡단연구가 33편(86.8%)으로 가장 많았

고, 추적관찰을 통해 서로 다른 시점에서 2번 측정하여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종단연구가 5편(13.2%)이었다(Table 1).

분석 연구물의 분석방법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울 변인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차이검정이 26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회귀

분석 24편, 상관분석 18편,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 11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한 경로분석 2편 순으로 많았다(Table 2). 이때 차이 

검정으로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등이 활용되었으며, 회귀분석으로 다중회귀

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Table 1. Changing trends in research methods 

Year
Subjects Survey

Total (%)
Medical students Medical graduate students Both Cross-sectional Longitudinal

1999 11) 11) 11) (2.6)
2000 0
2001 0
2002 0
2003 1 1 1 (2.6)
2004 0
2005 0
2006 0
2007 1 1 1 (2.6)
2008 11) 11) 11) (2.6)
2009 2 1 1 4 4 (10.5)
2010 2 1 3 3 (7.9)
2011 1 1 1 (2.6)
2012 2 2 2 (5.3)
2013 21) 3 1 41) 2 61) (15.8)
2014 41) 41) 41) (10.5)
2015 2 2 4 4 (10.5)
2016 1 1 1 (2.6)
2017 2 2 2 (5.3)
2018 1 1 1 (2.6)
2019 0
2020 1 1 1 (2.6)
2021 2 2 2 (5.3)
2022 3 2 1 3 (7.9)
Total (%) 273) (71.1) 8 (21.1) 3 (7.9) 332) (86.8) 51) (13.2) 383) (100.0)

a)Numbers in parentheses ‘)’ indicate that n master’s theses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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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by study characteristics 

No. Year Scale No. of students
Grade Analysis methods

Pre Medical Graduate χ2 Dif Cor Reg SEM
1 2 1 2 3 4 1 2 3 4

1 2010 CES-D 89 ■ ■ ■ ■ ■

2 2017 PHQ-9 191 ■ ■ ■ ■ ■ ■ ■ ■

3 2017 PHQ-9 154 ■ ■ ■ ■ ■ ■ ■

4 2021 BDI 408 ■ ■ ■ ■ ■ ■ ■

5 2010 BDI 167 ■ ■ ■ ■ ■ ■ ■

6 2015 BDI 851 ■ ■ ■ ■ ■ ■

7 2013 CES-D 352 ■ ■ ■ ■ ■ ■ ■

8 2022 PHQ-9 221 ■ ■ ■

9 2016 MMPI 330 ■ ■ ■ ■ ■ ■ ■

10 2014a) BDI 874 ■ ■ ■ ■ ■ ■ ■

11 2014 BDI 122 ■ ■ ■ ■ ■

12 2014 BDI 874 ■ ■ ■ ■ ■ ■ ■

13 2008a) BDI 89 ■ □ ■ ■ ■

14 2013 BDI 195 ■ □ ■ ■

15 2022 BDI 44 ■ □ ■ ■

16 2013 SDS 279 ■ ■ ■ ■ ■ ■ ■ ■ ■

17 2011 MMPI 427 ■ ■ ■ ■ ■ ■ ■ ■ ■ ■

18 2010 BDI 386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

19 2022 PHQ 1,354 ■ ■ ■ ■ ■ ■ ■

20 2009 KDS 89 ■ ■ ■ ■

21 2021 K-BASC-2 119 ■ ■ ■

22 2020 K-BASC-2 119 ■ ■ ■

23 1999a) BDI 489 ■ ■ ■ ■ ■

24 2015 SDS 80 ■ ■ ■ ■

25 2013a) KNHANES 296 ■ ■ ■ ■ ■ ■ ■ ■

26 2018 BDI 57 ■ □ ■

27 2003 CES-D 184 ■ ■ ■ ■ ■

28 2012 SDS 338 ■ ■ ■ ■ ■ ■ ■ ■

29 2013 CES-D 161 ■ ■ ■ ■ ■ ■

30 2007 CES-D 170 ■ ■ ■ ■ ■

31 2013 SDS 226 ■ ■ □ ■ □ ■ □ □ ■ ■

32 2014 BDI 197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 ■

33 2015 HADS 46 ■ ■ ■

34 2009 BDI 428 ■ ■ ■

35 2009 CES-D 96 ■ ■ ■ ■ ■

36 2015 BDI-2 534 ■ ■ ■ ■ ■ ■ ■ ■

37 2009 SDS 172 ■ ■ ■ ■ ■ ■ ■

38 2012 PAI 265 ■ ■ ■

Total 9 11 23 21 20 14 10 7 6 3 11 26 18 24 2
■, measurement time point; □, second measurement time point in a follow-up study; Dif, testing for mean differenc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Cor, correlation 
analysis; Reg, regression analysis;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laity Inventory; SDS,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KDS, Korea 
Depression Scale; K-BASC-2,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2;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NA, not applicable.
a)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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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 측정도구별 분포

분석 연구물의 우울 측정도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벡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활용한 논문이 15편(39.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
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6편

(15.8%), Zung 자기평가 우울척도(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5편(13.2%),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
tionnaire, PHQ-9) 4편(10.5%),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
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2편(5.3%), 한

국판 정서-행동평가시스템(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2, K-BASC-2) 2편(5.3%)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외에 병원불안우울검사(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한국형 우울증 검사(Korea Depression Scale), 국민건강영

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한국판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
ventory, PAI)가 각각 1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Table 3). 참고

로 MMPI, K-BASC-2, 한국판 PAI는 다양한 병리증상과 심리적 

요인을 함께 측정하는 종합평가척도이기 때문에, 각 연구물에서

는 불안과 같은 다른 변인의 측정결과와 함께 우울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KNHANES를 사용한 

연구물은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1)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 연구물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변인으로 선행연구에

서 많이 다루어진 주요 변인들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학업

성적,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총 5개 변인의 평균상관계수를 메

타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연구물 38편 

중 우울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공되지 않거나 상관계

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수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

문 23편을 제외하고, 15편(상관계수를 제시한 총 숫자 k = 23)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석사학위논문은 2편, 국

내 학술논문은 13편이었으며, 최종 선정된 15편의 연구대상자는 

총 4,30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편의 논문에서 2개 이상의 효

과크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23개의 효과크기

가 추출되었으며,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자존감 8개, 사회적 지

지 3개, 학업성적(GPA) 4개, 스트레스 5개, 학업스트레스 3개로 

나타났다.

2) 출판편향 분석결과

분석 연구물들의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을 시각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funnel plot을 검토하였으며, Egger의 회귀분석을 활용

하여 통계적으로도 출판편향을 분석하였다. funnel plot이 시각적

으로 좌우 대칭인 경우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

며, Egger의 회귀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을 경우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2].

출판편향 분석결과, funnel plot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학

업성적은 점이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출판편향이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다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Egger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출판편향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연구의 

대칭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자아존중감(t = 0.957, degrees of freedom [df]= 6, p = 0.37), 

사회적 지지(t = 1.783, df = 1, p = 0.33), 학업성적(t = 0.769, df = 2, 

p = 0.52), 스트레스(t = 1.909, df = 3, p = 0.15), 학업스트레스

(t = 9.743 df = 1, p = 0.07) 모든 변인에 대해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연구물에 출판편향이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p값(p-value)이 0.05에  

가까운 경계선상 유의성(borderline significance)이 있으므로 해석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동질성 및 이질성 검정

연구에 포함된 상관계수가 동질한 모집단에 근거하는지를 보

기 위한 동질성 검정결과, 동질성 검정 통계량 Q값이 자아존중

감은 29.582 (p < 0.001), 스트레스는 85.329 (p < 0.001), 학업스

트레스는 18.451 (p < 0.001)로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0.482 (p > 0.05), 학업성적(GPA)은 4.351 

(p > 0.05)로 이질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회

적 지지와 학업성적은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이용

Table 3. Distribution of depression scales used in the analyzed studies 

Depression scale No. (%)
Beck Depression Inventory 15 (39.5)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6 (15.8)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5 (13.2)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4 (10.5)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2 (5.3)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2 2 (5.3)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rating Scale 1 (2.6)
Korea Depression Scale 1 (2.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 (2.6)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1 (2.6)
Total 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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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nel plots for the analyzed variables. (A) Funnel plot for self-es-
teem. (B) Funnel plot for social support. (C) Funnel plot for grade point aver-
age (GPA). (D) Funnel plot for stress. (E) Funnel plot for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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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평

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질성 분석 결과, I2가 자아존중

감은 76.3%, 스트레스는 95.3%, 학업스트레스는 89.2%로 나타

나 큰 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5% ≤  I2 

≤ 100%). 반면, I2가 사회적 지지는 0%, 학업성적은 31.1%로 나

타나 이질성이 없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0%≤  I2 ≤ 50%) (Ta-
ble 4).

4) 우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추출된 15편의 연구물에서 제공되는 수리적 정보를 사용하여 

우울과 관련 변인 간의 효과크기를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

분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4] (Table 4).

첫째, 자아존중감과의 평균상관계수는 0.532로 나타나 두 변

인 간 상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41]. 이는 보호요인인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크게 완화됨을 의미한다. 다만 I2가 

76.3%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논문의 특성에 따라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의 평균상관계수는 0.465로 나타나 두 변

인 간 상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41]. 이는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크게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I2가 

0%로 이질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과 사회적 지

지 간의 상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업성적과의 평균상관계수는 0.102로 나타나 두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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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해석

된다[41]. 이는 보호요인인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작

게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I2가 31.1%로 이질성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울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에 대한 연구결

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스트레스와의 평균상관계수는 0.534로 나타나 두 변인 

간 상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41]. 이는 위험요인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크게 악화됨을 의미한다. 다만 I2가 95.3%

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논문의 특성에 따라 우

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와의 평균상관계수는 0.390으로 나

타나 두 변인 간 상관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41]. 이는 

위험요인인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악화됨을 의미

한다. 다만 I2가 89.2%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논

문의 특성에 따라 우울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찰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우울 관련 변인과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발표된 논문 38편(학위논문 4편, 국내 

학술논문 34편)을 분석 연구물로 선정하여 분석준거에 따라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38편의 분석 연구물 중 우울과 주요 변인

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공되지 않거나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데 필

요한 수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문 23편을 제외하고, 

15편(상관계수를 제시한 총 숫자 k = 23)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향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

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물은 1995년

부터 2008년까지 0–1편으로 거의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9년부

터는 1–6편씩 지속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부터 시작된 국내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보인다[46]. 그러나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09년부터 2022
년까지의 기간에도 연평균 2.43편에 그쳐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의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과 의과대학

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한 논문보다 많

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

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2005년부터 의과대학이 의학전문

대학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금 의과대

학 체제로 전환되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11]. 연구대상 학년

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생 중에서도 의학과(본과) 1–2학년 학생

들이 연구대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별 분포를 살펴보면 횡단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차이검정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단연구는 5편이었고, SEM을 활용하여 

우울변인을 분석한 논문은 2편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

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들이 단편적 현상 위주로 보고하고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과대

학생의 우울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과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측정한 검사도구별 분포를 살

펴보면 과반수 이상의 연구에서 우울 측정에 특화된 척도를 사용

하였고, 그 중에서도 BDI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평가척도는 소수의 연구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울 측정에 특화된 척도는 해당 척도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

구들과의 결과 비교가 용이하고, 종합평가척도는 함께 측정한 다

른 병리적 증상이나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파악

Table 4. Me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 k γ Fisher Z 95% CI Q df I2

Protective factors
  Self-esteem 8 0.532 10.508*** 0.448–0.606 29.582*** 7 76.3
  Social support 3 0.465 12.692*** 0.402–0.523 0.482 2 0
  GPA 4 0.102 3.713*** 0.048–0.155 4.351 3 31.1
Risk factors
  Stress 5 0.534 4.859*** 0.341–0.684 85.329*** 4 95.3
  Academic stress 3 0.390 3.728*** 0.193–0.557 18.451*** 2 89.2

k, number of correlation coefficients; γ, mean correlation coefficient; Q, test of homogeneity; df, degrees of freedom; I2, true variance ratio; GPA, grade point averag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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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각기 다른 장점이 있으므로 연구목적이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메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

존중감이 높은 의과대학생일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Roh [21], Kim 등[23], Yoo 등[26], 

Lee 등[27], Seo 등[17]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우울과 자아존

중감 간의 상관이 크다고 보고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5,36], 노인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3]와 동일한 결

과이며,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이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보고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8]와 유사한 결과

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의과대학생은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28], Jeong 

등[15], Seo 등[17]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우울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이 크다고 보고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35]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우울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이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보고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37],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8], 노인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3]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학업성적(GPA)이 좋은 의과대학생은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Kim 등[19], Park [24]의 결과와 상관이 없다고 보

고한 Kyeon 등[8], Kim 등[18]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우울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38]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넷째, 스트레스가 많은 의과대학생은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18], Kim [20], Kim [22], Byeon 

등[25], Lee 등[27]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우울과 스트레스 간

의 상관이 크다고 보고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35], 외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7]와 동일한 

결과이며, 우울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작거나 중간 정도의 크

기라고 보고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6], 청소년

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8], 노인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33]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섯째,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의과대학생은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20], Lee 등[28], Kang 등

[16]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우울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보고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메타분석 연

구[3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개별 연구에서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스트레스 측정을 위

해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등이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 친구, 

경제, 일, 건강 등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측정되었

다. 반면, 학업스트레스 측정을 위해서는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

레스 1개 문항, 의과대학생 스트레스 척도(Medical Stress Scale),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척도를 재구성하여 

학업스트레스라 명명한 변인이 사용되어, 학업 혹은 학업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되 학업스트레스에 특화된 척도

를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전문적인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우울과의 상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발행

연도, 연구대상,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측정도구 등 다양한 분

석준거를 활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양적 연구들이 종단적으로 살펴보거나 SEM 등 복합적인 분

석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부족함을 밝힘으로써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우울과 관련 변

인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의과대학생의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의

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생의 우울과 관

련 변인 간의 평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다양한 변인과 우울과의 

연관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의과대학생의 우울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어 온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학업성적,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보다 계량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치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평균상관계수뿐만 

아니라 이질성의 크기도 연구 간 분산비율을 통해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에 대한 연구결과가 가장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생의 우울을 예방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과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사

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과대학생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학업성적이 낮

거나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설문조사 혹은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학업스트레

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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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면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

램,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 스트레스 및 학업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적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

이 낮은 학생들은 우울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낮거

나 유급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학업 

및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양적 연구만

을 대상으로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의과대학생의 우울 관련 논문 중 양적 연

구 외의 논문은 연구동향 2편[12,47], 문헌연구 2편[7,48]으로 분

석을 수행하기에 그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연구자들이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다

양한 연구방법의 논문들이 발행된 후 질적 연구를 포함하여 추가

로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등 

일부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우울 관련 변인과의 상관계수 사례 

수가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 메타 ANOVA, 메타회귀

분석(meta-regression) 등과 같은 조절효과분석과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상

관계수만 산출하고, 이질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실시

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출판유형, 사례 수, 연구대상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조절효과분석을 수행

하여 이질성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연구동

향 분석과 메타분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의 의과대학생의 우울

에 대한 연구물들을 종합·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물들의 전체적인 동향과 우울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과대학생의 우

울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의과대학생의 우

울 예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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